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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분양 벌점제도는

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

< 보도 내용(한국경제, 2.9) >

◈ “건설사 ‘벌점 공포’ … 분양시장 혼란 예고”

□ ‘선분양 벌점제도’는 ｢건설기술진흥법｣상 벌점제도를 활용하여 입주자

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,

 ㅇ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시공 

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품질 관련 부실행위나, 현장 안전관리 

미흡사항 등에 적용됩니다.

□ ｢건설기술진흥법｣상 벌점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
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선분양 벌점제도’를 개편*하였으며,

    * (당초) 벌점 합계를 사업장 수로 나눈 평균값 사용 → (개선) 벌점 합계를 사용

 ㅇ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

과정을 충분히 거쳐 벌점 구간을 마련하였으므로,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 

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개편 후 처음으로 시행(’23.3월 적용)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경과를 지속적

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.


